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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음의 본질 
 

■ 제 6 장 믿음의 단계와 과정 (230315) 

 

1. 핵심적인 질문: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가? 
 

  1.1. 믿음은 분명한 (          )를 가진 대상을 요구함 
 

  1.2. 신앙의 대상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됨 → 신앙의 (          ) (誘因) 
 

  1.3. 실체를 가진 믿음의 대상이 우리 영혼을 설득하여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함 
 

  1.4. 확실한 믿음에 도달하는 3단계 

    1.4.1. 믿음의 대상을 (바라봄) 

    1.4.2. 약속을 포용함 

    1.4.3. 하나님을 신뢰함 

 

2. 믿음의 대상을 바라봄: (          ) 생각함(히 3:1) 
 

  2.1. 믿음의 대상(자비)을 오래도록 바라봄 → 믿음이 생길 때까지! 
 

  2.2. 이때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비(실체)가 우리 심령에 새겨짐 → 실체적 (          ) 
 

  2.3. “바라보는 것들이 실체가 되어 우리 심령에 각인됨”(히 11:1) 

    2.3.1. 겨울철에도 모든 꽃은 그 뿌리에 그 존재가 숨겨져 있음 

    2.3.2. 정원사는 뿌리(실체) 안에 있는 꽃(실체적 각인)을 보고 기대하는 것(요 8:56) 

 

3. 약속을 포용함: 약속을 붙듦 
 

  3.1.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은 마음을 경이롭게 설득하여 죄용서의 약속을 붙들게 함 
 

  3.2.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를 (          )함 

    3.2.1. 다윗은 죄용서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

    3.2.2. 죄용서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기대함 

    3.2.3. 하지만 압도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됨 

    3.2.4. 하나님의 자비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함(시 63:3) 
 

  3.3. 처음 신앙을 가진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(            )! 

    3.3.1. 젖을 통해 아기가 엄마의 사랑과 생명을 마심 

    3.3.2.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(          )가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게 됨(사 66:11) 

 

4. 하나님을 신뢰함: 인격적 신뢰 
 

  4.1. 믿음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 나아가야 함 
 

  4.2. 이때 우리의 믿음을 돕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

    4.2.1. 하나님의 진실하심 = (            )  

      A.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→ 자비가 실행되기 전에 우리를 향한 자비가 먼저 존재(렘 29:11) 

      B. 하나님께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 외에 다른 동기가 없으심(출 33:19) → (          )를 바라지 않으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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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C. 하나님은 이 결정에 (          )가 없으심(민 23:19) 

      D.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뒤에 “진실”이 따르게 됨(출 34:6) 

    4.2.2. 하나님의 능력 = (            ) 

      A. 약속한 자가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확고한 믿음 

      B. 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것이라는 확신 

      C. 약속의 진정성에 더해 그 약속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신뢰하게 됨(딤후 1:12) 

 

5. 교리의 적용 
 

  5.1.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임을 확신하라! 

    5.1.1. 자비는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의 제일원인 

    5.1.2.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며, 위로의 하나님(고후 1:3) 
 

  5.2. 하나님의 자비라는 풍성한 보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을 채우라! 

    5.2.1. 우리 심령 안에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! 

    5.2.2. 믿음의 대상이 가진 실체와 그 풍성함을 확신할 때, 대상을 마음속으로 수용하여, 확고히 붙들게 됨 

    5.2.3. 이때 생기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됨 

    5.2.4.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음과 생기를 얻게 됨(창 45:26-27) 
 

  5.3. 하나님의 자비 앞에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으라! 

    5.3.1. 우리의 범죄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피하게 함(시 139:7). 

    5.3.2. 유일한 치유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자비 

      A.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(사 55:7-9). 

      B.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쌓아 놓은 것보다 높다! 

 


